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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톰보이] 여성복 경쟁력 강화 총력
스튜디오 톰보이·보브, 바이어 컨벤션 열고 
리브랜딩 컬렉션 공개

- 회복되는 여성복 업황에 맞춰 브랜드 경쟁력 강화
- 3월 5일~6일 백화점 바이어 대상으로 컨벤션 진행
- 브랜드별 정체성 명확화로 여성복 시장 내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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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소비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여성복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절기 수요가 살아나고 백화점 패션 매출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패션 기업 신세계톰보이가 대표 여성복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톰보이는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백화점 바이어를 대상으로 ‘2026 봄·여름 바이어 컨벤션’을 열고 스튜디오 톰보이와 보브의 리브랜딩 전략과 신규 컬렉션을 공개했다. 시장 회복 흐름에 맞춰 브랜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본격적인 봄 시즌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사는 두 브랜드의 정체성 재정립과 유통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의 바이어들이 참석했다. 

먼저 스튜디오 톰보이는 49년 헤리티지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26SS 컬렉션을 선보였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내세우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구조적인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도시적 감성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드 재킷, 트렌치코트, 가죽 재킷 등 시그니처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즌을 넘어 오래도록 착용 가능한 ‘타임리스’ 스타일을 강화했다.

올해 론칭 29주년을 맞은 보브는 ‘고감도 컨템포러리 브랜드’로의 전면 리브랜딩을 선언했다. 3040 커리어우먼을 핵심 타깃으로 재정의하고 ‘실용적 미니멀리즘’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오피스와 일상을 아우르는 정교한 테일러링, 여유로운 세미 루즈핏과 매니시 실루엣을 확대하며 브랜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로고 역시 간결하고 섬세한 서체로 변경해 절제된 세련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신세계톰보이는 이번 컨벤션을 통해 여성복 포트폴리오를 한층 명확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스튜디오 톰보이가 한국 패션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감도 높은 캐주얼을 제안한다면, 보브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컨템포러리 여성복으로 차별화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앞으로 브랜드별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상품 기획을 통해 여성복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톰보이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맞춰 브랜드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바이어 컨벤션을 통해 리브랜딩 성과를 공유하고 유통 파트너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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